왜 기도해야 하나?
     홀리 엘. 무디
다음의 내용은 제가 2000년 1월 28일 오후 8:15에 경헙한 것입니다/ 홀리 엘. 무디
나는 주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앞에는 길고 긴 줄로 사람들이 늘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옆에서서 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얼굴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심란하여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씩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책 하나를 펴시며 그 사람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읽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예수님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으셨습니다. 이 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 받고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심판을 말하자, 그들은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뺨으로 흘러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저으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수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한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을때, 주님은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주님은 근심어린 눈으로 저를 돌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아라, 참으로 그들을 보아라.” 내가 그들을 보니, 그들의 얼굴이 조금 뚜렷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더욱 강력한 눈빛으로 나를 향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보아라.” 이제 그 사람들은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여야 한다,” 고 하시며 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는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긴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올 것이며, 주님은 그들의 일생이 적힌 기록을 읽으실 것이며,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은 나를 향하여 보셨는데, 이번에는 화가 나 계셨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야 할 영혼들로 인해 아직 울고 계셨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긴 줄 뒤에는 크게 터진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를 보니. 칠흑같이 어두웠으며, 거기서 사람들의 비명과, 고함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가서 보아라” 하고 주님은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등을 그 검은 구덩이의 가에로 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래로 보니, 길고 긴 터널이 아래로 나 있었습니다. 이 구덩이의 아래에는 무더기의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뒤로 물러 섰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득하여 움직일 틈도 없이 밀치고 있었으며, 붉은 주황색 불꽃이 이 검은 구덩이에서 뿜어져 나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성냥과 같은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하였으며, 불과 블꽃은 타 올랐습니다. 나는 극한 열기를 느꼈고, 구더기들이 사람들의 온 몸에 기어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에 있었지만, 그 불에 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과 신음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구덩이의 위쪽을 향하여 손과 팔을 올렸고, 거대한 파도와 같이 쉼 없이 몰리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구원을 위한, 자비를 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비도, 구원도 없었습니다.
나는 공포와 두려움과 낙담으로 뒤로 물러 섰으며, 고개를 돌려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 보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책들을 읽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보좌 옆에 끝없이 쌓여 있는 책들이 그제서야 나의 눈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씩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얼굴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었고, 나의 가족이었으며, 나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두운 구덩이로 던져 지는 것을 보았고, 긴 터널로 떨어지며 지르는 비명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며, 가득 떨어지는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여라.” 나는 울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정죄를 받자, 나는 어두운 구덩이의 가장자리로 달려가, 그들을 다시 올리려고 잡아 당겼습니다. 그들의 손과 팔을 잡아서 안으려 하였으나, 그들은 나의 손에서 미끌어져 나갔습니다.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구덩이에서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나는 팔을 뻗쳐 한 손으로는 주님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람들이 떨어져 내려 가는 구덩이에 손을 내렸습니다. 주님은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만일 제가 주님을 놓는다면, 제가 저 구덩이로 가겠습니다.” 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님은 다시,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손을 놓았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잡고 있는 느꼈습니다. 나는 구덩이 옆에 엎드려 그곳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내가 그 불꽃에 타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가끔, “갈고리” 같은 것이 그 구덩이에서 나와 나의 팔을 후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팔은 얼얼하였고, 온 팔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나는 울고 있었으며, 하나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여 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죄받아 어두운 구덩이에 가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실 것을 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잃은 자들이 너의 사랑하는 자들이면 기도하기가 더 쉽다. 기억하여라. 그들은 모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지금 네가 한 것처럼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한다. 나는 잃은 자녀들의 사이에 서는 중보기도의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그 중보기도자들은 전쟁터의 불을 느낄 것이며, 그것에 데일 것이며, 지옥에서 나오는 힘들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며,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나는 그들을 붙들 것이다. 자, 이제 기도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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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 명주
